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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A 는 작년에 기대 이상의 큰 이익을 냈습니다. 스타트업 A 의 CEO 경철은 일부 주주들의 요구도 있고, 

최대주주인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,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

하였습니다.  

회계팀에 물어보니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 주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

받았습니다. 경철은 1 주 당 1,000 원 정도를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주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.  

그런데 스타트업 A 에 작년에 투자한 B 펀드 담당 심사역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. B 펀드가 보유한 주식은 

우선주식이므로 1 주당 2,000 원이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 

곧이어 스타트업 A에 초창기에 투자하였던 C펀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C펀드의 담당 심사역은 C펀드가 보유한 

주식은 누적적 우선주식이기 때문에, C펀드에는 1주당 약 6,000원이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 

B 펀드와 C 펀드가 계산해서 보낸 내용에 의하면,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배당금 대부분을 B 펀드와 C 펀드가 

가져가야 하고 최대주주인 경철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

경철은 그제서야 스타트업 A가 B펀드와 C펀드에 발행했던 주식이 우선주식이었던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. 

그러나 우선주식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했습니다. 다만, 경철이 알기로 

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데, B 펀드와 C 펀드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도 행사하였으니 뭔가 크게 속은 

느낌이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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